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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향솔솔밴정겨운백반한상

40여년역사간직…한가지메뉴

쌀밥 토하젓 불고기궁합환상적

나주읍성고샅길산책도매력적

흔히나주3미라하면나주곰탕,영산포홍

어,구진포장어가대표적이다.

요즘엔이3가지에나주한정식과나주불

고기를더해나주5미라고도한다.

나주 불고기 맛집은 단연 송현불고기

다. 연탄불고기맛집으로이미소문은자자

하다.

송현불고기는동신대옆길로가다보면길

가에바로붙어있는허름한초가집에서시작

했다.

다쓰러져가는초가집에차린식당으로뭐

하나건드리기만해도허물어질것같은느

낌이었다고한다.

제대로된안내판하나없이40여년을넘

게장사를해오면서나주에서는자리를잡

았고유명해졌다. 현재는새로운건물을지

어서 나주 본점을 차렸고 광주에도 분점을

하나냈다.

오직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

맛을지켜온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이렇듯송현불고기메뉴는단출하게 불고

기 단하나다.

안이살짝들어다보이는주방에는화덕이

보이고주문을하면연탄불에즉석으로구워

내준다.

1인분한접시에250g으로1만1,000원이

다.공깃밥은별도.

상차림은소박하지만강력하다.각종쌈과

양파,마늘고추, 묵은지, 계란찜, 여기에토

하젓이더해진다. 함께나오는우거지된장

국도별미다.

고기는 1인분씩시간차를두고나온다. 4

인분을시켰는데 1접시에조금담긴고기를

보면당황하기마련인데, 1인분당 1접시다.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따뜻한 고기를 먹을

수있기때문에맛없게느끼는순간은없다.

처음고기접시가내어질땐한입에먹기

엔부담스럽게크다. 가위로먹기좋게자르

면된다.

고기두께는대패삼겹살보다는두껍고일

반적으로판매하는삼겹살보다는얇다.그래

서인지, 얼핏나온양이적어보이는데고기

를자르면더수북해진다.

기름이적당히빠진고기는너무느글거리

지도않고고소할정도의기름기가남았다.

불향을머금은달달한간장양념도어찌나간

이딱맞는지.

연탄불고기를먹는방법은다양하다.고기

를김처럼밥에싸서먹어도좋고,상추에마

늘고추등을넣고쌈으로먹어도맛있다.

개인적으로는토하젓을살짝올려먹는조

합이가장훌륭했다.

일단고기랑밥이너무잘어울리고, 고기

만먹었을때보다밥이랑같이먹었을때의

시너지효과에눈이휘둥그레진다.흰쌀밥에

토하젓만있어도밥한공기는뚝딱인데. 여

기에불고기까지더해졌다면더이상의표현

은무의미하다.

워낙 입소문이 나 주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시간대는기다림은필수다.

별난고기맛을기대하기보단푸근하면서

정겨운고기백반한상을기대하면서방문

하면좋을것같다.

식사후소화도시킬겸조금걷다보면나

주시내가나온다. 나주읍성고샅을따라걸

으면금성관, 나주목문화관등도구경할수

있다.특히다양한시대의자취를느낄수있

어서매력적이다. 올 가을나주여행을떠나

보는건어떨까. /이주연기자

가을을온몸으로느끼고싶었다.주섬

주섬캠핑장비를챙겼다. 광주와나

주사이, 영산강에있는승촌보오토

캠핑장으로향했다. 푸릇푸릇한수풀

사이로고즈넉한분위기를물씬풍기

는산책로가조성돼있다.

멀찍이보이는영산강의물결과자연

의냄새는완벽한조화를이뤘다. 캠

핑장은현재코로나로인해50%만개

방해 사이가 넓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다.

캠핑을즐기고난다음날남도의맛

을찾아나섰다.백종원의3대천왕에

서도소개된적있는 나주대표불고

기맛집이다.각종프로그램에도많이

소개된송현불고기는동신대학교앞

에자리잡고있었다.

나주송현불고기

불고기에토하젓조금.

토하젓올린연탄불고기쌈.

연탄불고기한상차림.

연탄불고기


